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완주 구석구석을 예술로 물들이다.  ‘유순애’ 작가

당신은 누구인가요?

저는 에코 예술 창작소 유순애입니다.

하고 계신 작업은 무엇인가요?

예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해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벽화 내지는 구조물로 테라코타로 해서 주민
들과 함께 만들어서 마을을 꾸미고 마을을 활성화 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마을마다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항상 저희 작가들이 그냥 들어가서 디자인해서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마을에 가면 마을 이장님
하고 부녀 회장님하고 마을 어르신들하고 주민들과 함께 항상 회의를 거쳐서 우리 마을에 내려오는 스
토리텔링, 우리 마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든지, 이 마을은 예전에 뭐가 있었던 마을 그래서 인디
기 (인덕) 마을이 왜 됐고 싱그랭이 마을이 왜 됐고 그 마을 이름 따라서 다 전래가 있더라고요. 그래
서 그런 소재를 찾아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던지 딱 어디 와서 봐도 아~ 이 마을은 호랑이하고 뭔가 연
관이 됐나 그러면 호랑이를 만들어서 하고 그런 어떤 얘기 속에서 소재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만들고 
같이 조형을 했죠.

공공미술이 마을에 끼치는 영향은?

상호 마을 같은 경우는 메주를 만든다고 해서, 발효식품 청국장을 한다고 해서 흙으로 메주를 빚어 가
지고 메주 형상도 만들고 그 미꾸라지 형상도 만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같이 열 마리, 다섯 마리씩 
만들어서 거기다가 각각 이름도 쓰고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붙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본인들 작품이 거기 마을에 있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손자들이 와도 외부 손님들이 와도 본인
이 했다. 어르신이 했다는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애착도 가지시고 주변 청소도 하시
고 그래서 마을도 깨끗해지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 같아요. 그 마을, 조용했던 마을이 서울에서도 블로
그 보고 찾아오고 사진을 올려 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그 오지 마을을 학생들이 와서 이제 마을이 조
금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동네가 이제 사람 소리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그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굉장히 친절도 하시고 우리 마을에 대해서 어르신들
이 나와 계시면 그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는 어르신들이 미꾸라지를 직접 자연
산을 잡아서 관광객들한테 추어탕도 끓여 주고 그래서 마을의 소득원도 됐고.

공공미술의 지역에서의 가치는?
공공미술은 단순히 이렇게 그냥 공공미술, 예술의 가치로 보기보다는 그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그 점이 참 좋았던 거 같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술가라고 해서 예술가 
혼자 작업을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소통, 단합 이런 것들 그리
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혼자면 조금만 하겠지만 여럿이 하니까 그 양도 많아지고 그 효
과도 그 배가 되는 거 같아요. 하면서 제가 좋았던 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공공미술이니까 뭐 이렇
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다가 이 많은 사람들과 주민들과 진짜 13개 읍면의 그 마을 
사람들, 오지 마을 사람들 우리 행사 때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반갑고 그런 어떤 소통. 
그거에 굉장히 저는 보람 느끼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마을이 예뻐지면서 우리 마을에 뭔가 소득원으
로 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끌어냈던 거 그게 보람이었던 거 같아요. 



와일드푸드축제 곶감 덕장 조형물?

완주는 너무 많아요. 감, 수박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도 제가 조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감이 적정했었고 이게 이제 일반 그냥 제작도, 그냥 찍어 내도 되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우
리만의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소재도 그 한지가 대승한지, 우리 지역의 대승한지가 유명하
다고 해서 한지를 소재로 택해서 이제 덕장. 감 하나하나를 감나무에 걸린 감보다 곶감이 유명해서 곶
감을 말리는 덕장을 표현하고 만들다 보니까 감 줄을 만들게 됐죠. 
그게 이제 어떤 조형을 처음에 시도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만들어서 
한 장소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매 해마다 하게 된 것이 이
제. 이게 다 수공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자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그래서 주민, 선생님들 몇 분이서 계속 1년 동안 만들어서 축제 때 같이 참여하게 되었죠.

보람을 느낄 때?

저는 가서 해놓은 그런 것도 보람되지만 주민들하고의 그 얘기나 그 어르신들. 10년 후에 갔는데도 반
겨주시고 그 분들이 너무. 저는 잊어버렸을 거 같은데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도 쪄서 
주시고 밭에 나는 농작물도 싸주시고 올 때 그럴 때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계획?

계속 이런 저기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발판이 돼서 좀 더 제 손이 가서 좀 더 예뻐지고 누구한
테든 기분 좋은 뭐가 된다 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냥 즐기고 일 자체를 저는 일이라 생각을 안 하고 제가 그냥 가지고 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또 가면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을 하나 더 알아지고, 그 마을에 대해서 알
아지고 또 그분이 어디를 갔을 때 서로 소통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일을 하면서 저도 가져 오는게 너무 많았었어요. 제가 줬다라기보다 제가 받아오는 것들이 그래서 항
상 감사하고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마을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도 다니면서. 완주 구석구석 예쁜데가 너무 많아요. 그냥 그 자체로도 이쁘고 요기만 조
금 이렇게 터주면 좋겠다. 여기에 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항상 다니면서 머리 속에 그
려지고 스케치되고 그런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겠지만 그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런 어떤 자문이라던지 다니면서 이런 덴 이렇게.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는 안 될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 여기에서는 넘쳐나는 것이 여기는 부족하면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마을과 마을을 잇는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주에서 예술가로 산다는건?

예술인으로 완주에서 살아가는 것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했고 그동안 많은 질타도 받고 뭐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걸 왜 하냐고 원망도 듣고 했지만 오래 두고 본 지금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되
게 보람되고 행복했어요. 저 나름대로 즐겁게 일했고. 즐겁게 저는 즐겼던 거 같아요.


